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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글 (Letter from the Editor) 

 
비확산 연구소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의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IECO) 지 
창간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IECO는 NIS 
지와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량살상무기 (WMD) 
수출통제에 관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IECO의 창간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NIS Export Control Observer지가 2003년 1월에 창간호 
발간 후, NIS Export Control Observer지는 꾸준한 성과를 
보이며 전세계 지역으로 독자층을 넓혀왔습니다. NIS 
Export Control Observer의 관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2004년 봄, 국제 수출통제 분야에서 독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지가 창간되었습니다. 그 이후, 독자들은 
중동이나 발칸 반도 등과 같은 다른 지역으로 취재 범위를 
보다 넓히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국제 비확산 
제도의 발전 역시 우리의 취재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A.Q. 칸 (A.Q. Khan) 핵 밀매망의 적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과 같은 새로운 국제 
체제의 창설은 대량살상무기확산 시도와 그들의 운영 
메커니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역별 틀을 깨고 
기존의 두 가지 잡지를 통합하고 범위를 넓혀 세계 여러 
지역의 수출통제와 비확산 상황을 보도할 수 있는 새로운 
소식지를 창간하기로 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 니다.  
 
IECO는 영어와 러시아어 등 두 가지 언어로 매월 발행 
되며, 독립국가연합 (NIS), 아시아, 발칸 반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6개 지역을 포괄하게 됩니다. 
영어 버전은 아프리카, 아시아, 발칸 반도, 캐나다, 유럽,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미국 등의 정부 당국자와 비국가 
기구 (NGO), 대량살상무기수출통제 이슈를 다루는 국제 
기구 등에 웹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IECO의 러시아어 버전은 독립국가연합 (NIS) 수출통제 
그룹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러시아어 버전은 NIS 관련 
기사와 주요 국제 소식 등을 간추린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영어판 IECO보다 다소 짧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전자와 (electronically) 프린트 (hard copy)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IECO 영어 버전과 러시아어 버전 모두 NIS 
Export Control Observer와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이전 호와 함께 CNS 웹사이트에서 순서대로 개재될 
예정입니다.  
 

IECO의 목적은 국제 수출통제 집단 사이에 공동의 목적을 
향한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간행물로 
자리잡는 것입니다.  
 
이번 창간호가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충고를 기대하겠 
습니다.  
 
편집장,  
손야 벤 오그램 (Sonia Ben Ouagr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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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 

러시아, 캐치 올 조항 이행을 위해 신규 허가제도 도입 
러시아 미하일 프라드코프 (Mikhail Fradkov) 국무총리는 
2005년 8월 15일, 외국이나 외국 기업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송 수단의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정보, 
행위, 서비스, 지적 재산 등의 거래에 있어 러시아 
수출통제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On 
Licensing by the Export Control Com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Transactions with Goods, Information, 
Activities,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at Can Be 
Used by a Foreign State or Foreign National to Creat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을 승인하는 정부명령 517호에 서명했다.   
 
새 법률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송수단 (미사일) 에 
관련된 이중용도 물자와 서비스의 수출통제 강화에 관한 
(On Reinforcing Controls Over Exports of Dual-Use Goods 
and Services Related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Missiles]) 1998년 1월 22일자 
정부명령 57호를 대체하는 것으로, 러시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물자와 기술의 거래를 위한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 수출업체들이 러시아 
수출통제법 20조 캐치 올 조항 (Catch-All Provision) 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수출통제법 (Law On Export Control) 20조에 따르면 러시아 
수출업체가 연방기술수출통제국 (FTECS) 이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그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가 대량살상 
무기 (WMD) 나 그 운송수단의 개발에 사용될 있다는 통 
보를 받거나, 혹은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수출통제위원회 (Export Control Commission) 
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은 러시아 수출업체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수출 
물자가 대량살상무기나 그 운송수단의 개발에 사용될 
것인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수령 국가가 비확산 약속을 위반한 사실을 
보여주는 공식 정보가 있을 경우 

• 수출 물자의 수령 국가나 수령인, 최종사용자 
등이 군, 핵, 생화학,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출자가 인지한 경우  

• 외국 수령인이 수출물자의 최종 용도, 최종 
사용자, 사용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 

• 수출 물자의 기술적 특성이 신고된 최종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수출 물자의 양과 특성이 최종 사용자의 생산 
역량과 생산품 종류, 기술 수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외국 수령인이 수출 물자의 최종 용도와 최종 
사용자에 관련하여 극도의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 

• 외국 수령인이 일반적이지 않은 지급 방식을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려 하는 경우 

• 수출을 주문한 기관이나 개인이 수출 물자의 수령 
국가와 다른 곳에 있는 경우 

• 수출 물자의 외국 수령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급자의 장비 설치, 조립, 유지 서비스 등을 
거절하는 경우 

• 수출 물자의 수령인이 세관 확인과 통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포장과 라벨 부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 수출 물자의 수령인이나 최종 사용자가 수출 
물자를 개조하여 대량살상무기나 그 운송 수단의 
개발에 사용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경우 

• 수출 물자의 수령인이나 최종 사용자가 사서함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경우 

• 수출 물자의 외국 수령인이 물자를 선적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거나 
환적을 요구하는 경우 

• 수출 물자의 수령인이 외국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을 수출 물자의 사용 장소로 
지명하는 경우 

 
새 법률에 따르면, 수출자가 러시아 수출통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캐치 올 규제 대상인 물자의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서, 계약서 사본, 법인 등록증 
이나 개인 사업자 등록증 등의 증빙 서류, 개인 증빙 서류, 
수출물자의 기술 설명서, 수출물자의 외국 수령인과 사용 
지역 정보 등의 자료를 연방기술수출통제국 (FTECS) 에 
제출해야 한다.  
 
연방기술수출통제국 (FTECS) 은 전체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국방부와 외교부, 필요 시에는 다른 부처들과도 함께 
수출 거래 신청서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허가가 
필요한 거래라는 결론이 나면, 뒤이어 수출통제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률은 FTECS의 
검토 시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수출통제 위 
원회의 사무국장은 FTECS의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일 내에 수출업자에게 검토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허가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통제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혹은 사무국장의 서명이 필요하다. 
허가 발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1] 
 
편집자 주: 2004년 3월에 창설된 연방기술수출통제국 
(FTECS) 은 기술첩보활동, 국가 기밀과 정보 보호, 수출 
통제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며, FTECS의 보고 기관은 
국방부이다. FTECS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ECS의 
웹사이트 (러시아어만 가능) 와, NIS Expor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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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r 19호, 2004년 8월, 3~4페이지, 엘리나 키리첸코 
(Elina Kirichenko) 의 “러시아에 신규 허가기관 설립돼”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www.cns.miis.edu/pubs/ 
nisexcon/>.  
Source: [1] “Postanovleniye Pravitelstva RF ot 15 avgusta 2005 g. N 517 ‘O 
poryadke polucheniya razresheniya Komissii po eksportnomu kontrolyu 
Rossiyskoy Federatsii na osushchestvleniye vneshneekonomicheskikh 
operatsiy s tovarami, informatsiyey, rabotami, uslugami, rezultatami 
intellektualnoy deyatelnosti, kotoryye mogut byt ispolzovany inostrannym 
gosudarstvom ili inostrannym litsom v tselyakh sozdaniya oruzhiya 
massovogo porazheniya i sredstv yego dostavki’” [Decree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517 of August 15, 2005, On Licensing by the 
Export Control Com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Foreign Economic 
Transactions with Goods, Information, Activities,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at Can Be Used by a Foreign State or Foreign National to Creat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govportal.garant.ru:8081/SESSION/S__L4xejeA1/PILOT/main.htm>.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신규 세관검문소 개소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당국은 2005년 8월 29일 
두 국가 사이에 새로운 세관 검문소를 열었다. 타지키스탄 
북부의 마스트초크 지역 (Mastchoh District) 과 우즈베키 
스탄의 베코보드 지역 (Bekobod District) 사이에 위치한 
포테호보드 (Fotehobod) 세관 시설은 물품, 차량 등을 검사 
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번 세관 검문 
소 건설은 타지키스탄 정부의 세관 검문소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 
Source: [1]“New Customs Checkpoint opened on Tajik-Uzbek Border,” Tajik 
television first channel, August 29, 2005; in BBC Worldwide Monitoring;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인사 개편 

러시아 기술수출통제국 (FTECS), 새 부국장 임명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05년 
8월3일 빅토로비치 나자로프 (Viktorovich Nazarov) 를 
연방기술수출통제국 (Federal Technical and Export Control 
Service [FTECS]) 부국장 직에 임명했다. 세르게이 
그리고로프 (Sergey Grigorov) FTECS 국장은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1] 나자로프 (Nazarov) 신임 부국장은 
FTECS의 전신인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ssion) 
에서도 그리고로프 국장 수하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 
Sources: [1] Edict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912 of 
August 3, 2005, “O pervom zamestitele direktora Federalnoy sluzhby po 
tekhnicheskomu i eksportnomu kontrolyu” [On the First Deputy Director of 
the Federal Technical and Export Control Service], President of Russia 
website, <http://www.kremlin.ru>. [2] “Struktury gosudarstvennoy vlasti RF” 
[Structure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Business-Press 
agency, October 1, 2002;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불법 밀매 

한국 기업이 2004년과 2005년에 이란의 핵 물질 
확보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독일 잡지 Der Spiegel지는 2005년 7월 25일 한 이란 
기업이 2004년 12월경 한국의 경도 엔터프라이즈 
(Kyongdo Enterprises) 를 통해 유럽 EADS (European 
Aeronautic Defense and Space Company) 의 자회사인 
프랑스 소던 (Sodern) 사로부터 니켈-63 (Ni-63) 300개 
(15mCi) 를 비밀리에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Der 
Spiegel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도 엔터프라이즈는 
98,720달러어치의 니켈-63을 공급했다. [1] [편집자 주: 
니켈-63 (Ni-63) 은 가스 크래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s) 와 같은 민간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 
되는 니켈의 방사능 형태이다. 니켈-63은 또한 핵무기의 
제동장치에도 사용되어, 핵무기의 폭발을 일으키는 
특수전자장치 “크리트론 (Krytron)” 의 성능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공식적인 정보원에 따르면, 각각의 크리 
트론에 5마이크로큐리 (microcuries)의 니켈이 필요하므로, 
이론상으로 15mCi의 니켈로는 3,000개의 크리트론, 또는 
12개의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다.] 
 
Der Spiegel지는 또한, 같은 한국 기업이 핵무기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트리튬 역시 비밀리에 조달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물자를 구매한 이란 기업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비싼 33,000달러에 물자를 사들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 
 
한국 과학기술부 (MOST) 당국은 독일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중개상으로 관여한 문제의 한국 기업은 니켈-63 
300개의 판매 시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한국 기업이 단지 중개상으로만 관여했으며, 문제의 
물자가 한국 내로 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한국 세관 
규정이나 수출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경도 
엔터프라이즈의 대표는 물자를 구매한 이란 기업으로 
부터 니켈-63가 가스 누출 탐지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3]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지가 한국 정부 
당국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 수사 당국은 
이란 폴라리스 사 (Polaris Company) 가 경도 엔터프라이 
즈에 트리튬을 주문한 2004년 12월부터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정보국은 2005년 2월, 한국 정부에 경도 
엔터프라이즈가 프랑스에서 트리튬을 구매하려 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트리튬의 선적을 막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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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5년 7월, 경도 엔터프라이즈가 
300개의 니켈-63 (Ni-63) 을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환적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 회사는 2004년 7월, 항공기를 이용 
하여 모스크바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테헤란으로 니 
켈을 환적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은 
니켈을 통제 물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은 이번 
사건과 같은 환적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핵 공급국들은 한국이 수출통제 
법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7호, 2005년 4월/5월, 17~18페이지의 “미국이 한국 
수출통제 시스템에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수출통제 워크샵을 주최해” 기사와,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6호, 2005년 2월/3월, 2~3페이지의 “한국, 온라인 
전략물자수출통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해” 기사 
등을 참조하시오.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 
/asian/index.htm>] 한국 산업자원부 (MOCIE) 는 민감한 
물자의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행 
대외무역법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8월 16일, 
개정 법안을 제출하였다. [5]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UNSCR 
1540]) 호에 기반한 개정 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또는 특정 재래식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기술 자원에 대한 통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니켈의 이란 
이전 사건과 같은 제 3국으로의 중개 무역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현저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개정 법안은 통제 물자의 중개 무역 
시 정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정부가 이 
물자들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7] 
Sources: [1] “German Magazine Reports Iran Continuing to Buy Parts for 
Nuclear Bomb,” Der Spiegel, July 25, 2005; in FBIS Document 
EUP20050725085008; “Iran Acquiring Nuclear Parts from Europe – Report,” 
Iran Focus, July 26, 2005, <http://www.iranfocus.com/modules/news/ 
print.php?storyid=2980>; “Officials Comment on Der Spiegel Report of ROK 
‘Export’ of Radioactive Materials to Iran,” JoongAng Ilbo, July 27, 2005; in 
FBIS Document KPP20050727000091. [2] “ROK Ministry: Ni-63 Isotopes 
Sale to Iran ‘Adhered to Law,’ Tritium Export Groundless,” Yonhap News 
Agency, July 27, 2005; in FBIS Document KPP20050727000138; “Officials 
Comment on Der Spiegel Report of ROK ‘Export’ of Radioactive Materials to 
Iran,” JoongAng Ilbo, July 27, 2005; in FBIS Document 
KPP20050727000091. [3] “Pangsasŏng Mulchil Iransuch’ulŭn 
Chŏngsang’gŏrae” [Radioactive Materials Exports to Iran Is Normal 
Transaction], Yonhap News Agency, July 27, 2005, 
<http://www.yonhapnews.net>; “Officials Comment on Der Spiegel Report of 
ROK ‘Export’ of Radioactive Materials to Iran,” JoongAng Ilbo, July 27, 
2005; in FBIS Document KPP20050727000091. [4] Interview with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by Daniel A. Pinkston, Kwachŏn, South Korea, 
September 12, 2005. [5] Ch’oe Su-Mun, “Hangukŏpch’ae Iran’e 
Haengmulchil Such’ul” [Korean Company Exports Nuclear Materials to Iran] 
Sŏul Kyŏngjae Sinmun, July 27,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Officials Comment on Der Spiegel Report of ROK ‘Export’ of Radioactive 

Materials to Iran,” JoongAng Ilbo, July 27, 2005; in FBIS Document 
KPP20050727000091. [6] Kim Ch’ang-Wŏn, “Chŏllyangmulcha 
Pulbŏpsuch’ul Chŏbŏl Kanghwa” [Illegal Export of Strategic Goods 
Punishment Strengthened], Donga Ilbo, August 17,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S. Korea to Tighten Grip on Strategic Exports,” 
Yonhap News Agency, August 16, 2005; in FBIS Document 
KPP20050816000033. [7] “Chŏngbu, Taewoemuyŏkpŏp Kaechŏng Ŭi’gyŏn 
Ch’ŏngch wi; UN Anbori Tae’ryangp’agoemugi Hwaksan Kŭmji Ddara” 
[Government: Accepting Suggestions for Foreign Trade Law Reform; 
Following UNSC’s WMD Nonproliferation], Labor Today, August 17,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S. Korea to Tighten Grip on Strategic 
Exports,” Yonhap News Agency, August 16, 2005;in FBIS Document 
KPP20050816000033.  
 
터키에서 저농축우라늄 (LEU) 이 압수되었으나 
테러리스트 개입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터키 경찰이 2005년 8월 16일, 우라늄 173그램을 700만 
달러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이스탄불에서 두 명을 
체포했다고 아나톨리아 (Anatolia) 통신은 보도했다. 터키 
원자력에너지 당국은 압수된 물질을 검사한 후, 17% 
농축된 저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에 사용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MosNews.com에 따르면, 
문제의 우라늄은 유리병에 담겨 있었다. [1,2] 
 
이번에 우라늄을 압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과 비밀 
기관의 공조 수사 덕분이었다. [3] 경찰은 우라늄 구입자로 
가장하여 두 사람의 판매인에게 접근했고, 판매를 시도한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범인들은 이 물질이 러시아 
에서 밀수해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1] 터키 원자력 
에너지 당국은 이들을 체포한 직후, 압수된 우라늄이 
공중에 위협을 줄 만한 것은 아니며 가격은 1,500달러 
상당이라고 발표했다. [3]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붙잡힌 두 사람은 터키인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밀매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터키 당국은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특정 국가가 이들 물질을 입수하려 했다는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 
행 중이다. [4]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지는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를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카자흐스탄 악타우에 위치한 BN-350 증식형 
원자로와 러시아 벨로야르스크에 위치한 BN-600 고속 
증식형 원자로를 제외하고, 스네진스크에 위치한 러시아 
연구용 원자로 1기가 17~90%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한다. 따라서 압수된 우라늄이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산 원료일 수도 있다. 
Sources: [1] “Turkey Seizes Uranium Smuggled from Russia – ‘sources,’" 
Anatolia News Agency, August 16, 2005, in BBC Monitoring International 
Reports, <http://www.monitor.bbc.co.uk>. [2] “Russian Uranium Seized in 
Turkey, Dealers Detained,” MosNews.com, August 17,2005, 
<http://www.mosnews.com/news/2005/08/17/uraniumsmuggle.shtml>.[3] 
“Suspected Uranium Smugglers Arrested in Turkey,” Agence France Presse, 
August 17,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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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is.com/>. [4] Correspondence with an international security expert in 
Turkey, September 28, 2005 by Observer editorial staff. 
 
 

국제지원프로그램 

미국과 우크라이나, 생물학위협제거협약 (BTRA) 
비준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005년 8월 29일 생물학 테러 
위협에 대항하고 생물학 무기 (Biological Weapons [BW]) 
와 관련 기술, 물질, 전문 지식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키에프 중앙위생역학국 (Kiev 
Central Sanitary and Epidemiological Station) 에서 열렸으며, 
우크라이나 보건부의 미콜라 폴리쉬추크 (Mykola 
Polishchuk) 장관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의 리차드 루거 (Richard Lugar) 
상원의원 (인디아나주 공화당), 미국 위협감축협력 프로 
그램 (U.S.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의 
일환으로 지역을 순회하던 중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배럭 
오바마 (Barack Obama) 일리노이주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1,2,3] 
 
미국은 이 협약에 근거하여, 현재 우크라이나 공중보건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생물학 병원체의 보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 전염병 발발의 탐지, 진단, 치료 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 기술도 전수할 예정이다. 미국은 
현대적이고 안전한 진단 연구소 (diagnosis laboratory) 를 
제공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춘 역학 진단시설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의 설립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우크라이나 기관들에는 철새들을 상대로 한 조류 독감 
(avian flu) 진단 기술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오데사의 
메치니코프 전염병연구소 (I.Mechnikov Anti-plague 
Scientific and Research Institute) 와, 탄저병 (anthrax), 
야토병 (tularemia), 브루셀라 증 (brucellosis), 선회병 
(listeriosis), 디프테리아 (diphtheria), 콜레라 (cholera), 
장티푸스 (typhoid)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 병원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키에프 중앙위생역학국 (Kiev 
Central Sanitary and Epidemiological Station) 등이 있다. 
[1,2] 
 
우크라이나는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등에 이어, 미국과 생물학 무기 확산방지협약을 
체결한 5번째 NIS 국가가 되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의 체결 문제에 관하여 1년 이상의 협상을 거쳤다. 
미국의 루거 (Lugar) 상원의원은 2005년 5월 16일 우크 
라이나의 빅토르 유시첸코 (Victor Yuschenko)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생물학 병원체와 관련 전문지식이 테러 
리스트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 협력을 
확대해왔다...…현재 그루지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협약을 맺은 상태이며, 바로 지난 주에는 아제르 
바이잔 정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불행히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료주의적 장벽 때문에, 우크라이나 
보건부와 미국 국방부 간의 협력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루거 상원의원의 웹사이트에 개재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상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율리아 티모센코 (Yuliya Tymoshenko) 전 (前) 총리가 
협상에 개입하여 우크라이나 정부 내의 정체 상황을 
타개해 주었기 때문이다. [1,2] 
Sources: [1] “New Nunn-Lugar Biological Agreement Signed in Ukraine,” 
Office of the U.S. Senator for Indiana Richard G. Lugar (R) Press Release, 
August 29, 2005, U.S. Senator for Indiana Richard G. Lugar (R) website, 
<http://lugar.senate.gov/pressapp/record.cfm?id=245041>. [2] “U.S., Ukraine 
Sign Agreement to Counter Threat of Bioterrorism,” U.S. 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August 29, 2005, 
<http://usinfo.state.gov>. [3] “Ukraina podderzhala borbu mira s 
bioterrorizmom” [Ukraine Supports International Struggle Against 
Bioterrorism], Glavred.info (Ukraine), August 29, 2005, 
<http://www.glavred.info/print.php?news=/archive/2005/08/29/171651-
6.html>.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그루지아 국경수비대 
훈련프로그램 수행해 
2005년 7월 11일 총 77명의 그루지아 국경수비대원이 
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교육지원프로그램 (Training 
Assistance Program [TAP]) 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 달 
일정의 OSCE 교육 과정을 1기로 수료하였다. [1,2] OSCE 
그루지아 미션의 총 책임을 맡은 로이 리브 (Roy Reeve) 
대사는 그루지아 북부 카즈베기 산악지역에 위치한 훈련 
센터에서 열린 수료식에 참석하여, OSCE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치하하고, OSCE의 노력이 그루지아 
국경수비국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2] 수료생들은 기념식에서 서방 외교관 
들과 그루지아 정부 관리, 고위급 인사, 제 2기 훈련생 
등을 상대로 새로 익힌 산악 구조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2] 
 
TAP 목표에 따라, 국경 감시 분야의 OSCE 전문가들은 
그루지아 내 카즈베기, 라고데키, 릴로, 오말로 등 4개 
산악훈련센터에서 총 850명의 그루지아 국경수비대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1,2] [편집자 주: 트빌리시 
근교에 위치한 릴로를 제외한 나머지 훈련 센터는 모두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북부 그루지아에 위치해 있다.] 
교육 과정은 다음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 헬리콥터 운행과 파일럿 실전 훈련 등 산악 
지역에서의 구조 훈련과 안보 규정 

• 국경 수비대의 관리와 계획 설정 
• 경비, 보고, 감시, 기록 기법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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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장비 관리기법 
• 국경 보호의 법적 측면 
• 독도 (map reading) 
• 의사 소통 
• 응급 처치 [1,2,3] 

 
이 훈련 과정은 올 한 해 동안 4곳의 훈련 센터에서 계속될 
것이며, 2005년 여름 끝 무렵 현재, 약 400명의 국경수비 
대원에 대한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훈련 프로그램에는 
“교육관 육성 (train the trainers)”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OSCE 교육관들은 훈련생들 중에서 차후 교관이 될 만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1,2]  
 
그루지아 국경수비대의 코르넬리 살리아 (Korneli Salia) 
부사령관은 이번 교육과정이 그루지아 내에서 개최된 
최초의 OSCE 국경지원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훈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다. 
그루지아 국경수비대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훈련, 특히 
산악 지역에서의 구조 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 살리아 부사령관은 훈련을 주최한 
OSCE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러한 교육 과정에는 
그루지아 국경수비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비 보강과 
같은 기술적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편집자 주: OSCE는 2004년 4월 14일에 TAP 프로그램의 
실시를 승인 (OSCE 상임이사회 결의안 668호) 하였으며, 
OSCE 그루지아 미션은 2005년 4월 18일, 그루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이번 TAP 
프로그램에는 교육을 담당할 30명의 국제 국경보안 
전문가 등 총 50명의 인력과 260만 유로 (3,175,640달러) 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독일, 터키, 미국 등이 TAP 프로 
그램의 주요 후원국이다. [3,4] 
 
그루지아 국경수비대의 2005년 예산은 1900만 라리 (약 
1,040만 달러) 로 추정된다. [1] 
Sources: [1] “First Group of Border Guards Graduate OSCE-led Training,” 
Civil Georgia [Georgian on-line magazine], July 11, 2005, 
<http://www.civil.ge/eng/article.php?id=10333>. [2] “First Group of Georgian 
Border Guards Graduate from OSCE Mission’s Intensive Training Program,” 
OSCE press release, July 12, 2005, <http://www.osce.org/georgia/ 
item_1_15637.html>. [3] Giorgi Sepashvili, “OSCE Approves Georgian 
Borderguard Training,” Civil Georgia [Georgian on-line magazine], April 14, 
2005, <http://www.civil.ge/eng/article.php?id=9604>. [4] OSCE Secretariat, 
Conflict Prevention Center, “Survey of OSCE Long-Term Missions and other 
OSCE Field Activities,” August 26, 2005, <http://www.osce.org/documents/ 
sg/2004/05/3242_en.pdf>.  
  
미국, 타지키스탄 국경보안 자금으로 1,650만 달러 
추가 기증  
미국은 타지키스탄 국경의 마약 밀매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타지키스탄에1,650만 달러를 
기부했다. 미국은 2005년 한 해 동안 타지키스탄에 총 

5,99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며, 이 중 보안과 법규 강화 
프로그램에 배당된 예산은 2,620만 달러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보안을 책임져 왔으나, 2005년 6월에 그 권한이 타지 
키스탄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미국은 타지키스탄 국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WMD) 이전, 마약 
밀매, 테러 등을 방지하고 타지키스탄 방위를 지원할 
목적으로 일련의 프로그램을 후원했다. 
 
미국의 지원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대량살상무기 (WMD), 이중용도 기술 물자의 
불법 수출과 환적 등 국경 보안 위반행위의 
적발을 위해 타지키스탄 수출통제 당국자들과 
세관, 국경수비대 등과 함께 진행하는 수출통제와 
관련 국경보안프로그램 

• 무장 인력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군사교육훈련프로그램 

• 모스크바 소재 국제과학기술센터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에서 전임 무기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비확산 교육 지원 
(U.S. nonproliferation assistance) [1] 

 
편집자 주: 2004년 10월에 체결된 러시아-타지키스탄 
협약에 의거하여, 러시아 국경수비군은 2005년 말까지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했었다. 통제권 이양은 2005년 6월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기동 부대 (task force) 는 타지키스탄에 계속 
남아있기로 했으며, 러시아 군 자문관 역시 타지키스탄에 
남아 타지키스탄 국경 수비군과 함께 일하게 된다. [2,3] 
2005년 6월 현재,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 인력은 15,000명 
정도이며, 타지키스탄 안보위원회와 내무부, 안보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전 (前) KGB 요원 사이다미르 
주쿠로프 (Saidamir Zukhurov) 대령이 총 책임을 맡고 있다. 
[4,5] 
Sources: “U.S. Assistance to Tajikistan — Fiscal Year 2005,” U.S. 
Department of State Fact Sheet, August 17, 2005, U.S. Department of State 
website, <http://www.state.gov/p/eur/rls/fs/51370.htm>. [2] “Russia Transfers 
New Tajik-Afghan Border Sections under Tajik Control,” ITAR-TASS, May 
12,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Security on Tajik-Afghan Border Unchanged After Russian Handover – 
Official,” ITAR-TASS, May 23,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4] Igor Plugatarev, “Okhrana rubezha po 
Pyandzhu ne oslabnet” [The protection of the border on the Pyanj river will 
not weaken], Nezavisimoye voyennoye obozreniye [Independent Military 
Review, analytical supplement to Nezavisimaya gazeta] online edition, No. 20 
(429), June 3, 2005, <http://nvo.ng.ru/forces/2005-06-03/1_ohrana.html>.  
[5] “Tajik Border Chief, Afghan Deputy Minister Discuss Security,” Avesta 
website; BBC Worldwide Monitoring, September 2,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http://www.civil.ge/eng/article.php?id=10333
http://www.osce.org/georgia/item_1_15637.html
http://www.osce.org/georgia/item_1_15637.html
http://www.civil.ge/eng/article.php?id=9604
http://www.osce.org/documents/sg/2004/05/3242_en.pdf
http://www.osce.org/documents/sg/2004/05/3242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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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국경수비대, 그루지아 측 국경수비대 
지원   
리투아니아 정부는 2005년 8월 30일 그루지아 
국경수비국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연합 (EU) 사절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리투아니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리투아니아 국경보호국에서 두 명의 당국자 – 얀 
바라노브스키 (Jan Baranovski) 소령과 세르게이 마카로프 
(Sergey Makarov) 대위 – 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계속될 EU 임무에 참여하게 된다. 2명의 
리투아니아 당국자들은 그루지아 국경 안보 상황 분석, 
그루지아 국경수비국의 국경 관리 현황 평가, 지역 
국경수비대의 경비 업무 관찰, 국경 보안 관련 훈련과 
장비 수급 견적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 
Source: [1] “Litovskiye pogranichniki primut uchastiye v missii ES v Gruzii” 
[Lithuanian Border Guards Will Participate in the EU Mission in Georgia], 
Baltic News Service, August 30,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미국과 리비아, 자매연구소 협약 (Sister Laboratory 
Agreement) 비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과 리비아 국립연구 
발전국 (National Bureau of Research and Development) 은 
2005년 8월 24일 “자매연구소 협약 (Sister Laboratory 
Agreement)” 을 체결하였다. [1] 이 협약에 따라, 로렌스 
리버무어 (Lawrence Livermore),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오크 리지 국립연구소 (Oak Ridge National 
Laboratories) 등의 과학자들이 리비아의 타주라 핵연구 
센터 (Tajura Nuclear Research Center)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전 (前) 핵무기 연구 프로그램을 평화적 용도로 
전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든 활동은 핵확산 
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양측 과학자들은 방사능 보호, 연구용 원자로 응용, 
핵의학, 보건 물리학, 환경 감시, 수자원 관리 등의 분야 
에서 서로 협력하게 된다. 미국 측 연구원 대표는 로렌스 
리버무어 국제안보연구센터의 에일린 베르지노 (Eileen 
Vergino)가 맡을 예정이다. 리비아 과학자들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측 연구원들로부터 최신 과학 지식과 
장비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12월 무하마르 알 카다피 (Mu’ammar Al-Qadhafi) 
리비아 대통령이 WMD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리비아와 미국의 관계는 2004년 6월경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협력 협약 역시 양국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리비아는 반 (反) 
테러리즘을 선언하기도 했다. 과학 분야의 합작에 이어, 

미국은 리비아와의 경제 협력 관계 역시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Sources: [1] “Atoms for Peace,” Inside the Pentagon, Vol. 21 No. 34, August 
25, 2005, p. 1. [2] “US Indicates More Concessions for Libya if Concerns 
Addressed,” Agence France Presse, August 20,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Kim Gamel, “Rice: 
U.S. Committed to Ties with Libya,” Associated Press, September 17,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지역언론 요약  

무샤라프 (Musharraf) 대통령, 칸 (Khan) 박사가 특별 
고안된 원자로를 북한으로 이전한 사실 시인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Pervez Musharraf) 
대통령은 2005년 8월 24일 일본 교도 (Kyodo)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압둘 콰디르 칸 (Abdul 
Qadeer Khan) 박사가 특별히 설계한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북한으로 이전한 사실을 최초로 시인했다. [1] 
그러나 무샤라프 대통령은 칸 박사의 연구 소가 우라늄 
농축에 관한 연구만을 진행하고 있을 뿐, 농축 공정을 
위해 우라늄을 가스로 변환시키는 사전 단계, 핵무기 발화 
메커니즘, 운송 시스템 등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활동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칸의 
원심분리기 이전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칸 
박사가 북한에 공급한 완제 원심분리기와 관련 부품의 
양에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칸 박사가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6불화 
우라늄 (uranium hexafluoride [UF6]) 을 함께 이전하였는지 
여부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칸 
박사가 우라늄 농축 기술을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교환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를 부인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과 북한이 재래 무기 교환을 위해 몇 
차례 협력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략무기나 핵무기 
부문에 있어 협력한 사실은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 
 
무샤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칸 박사의 핵 밀매 
행위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것은 2003년이나, 자신은 
1998년부터 칸 박사의 활동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칸 박사가 어떻게 핵 
기술을 확산시킬 수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칸 박사가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자발적 후원 집단을 거느리고 
있으며, 개인 경호 집단과 정보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칸 박사의 확산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미국과 일본 정부에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3]  
Sources: [1] “Report: Musharraf Says Nuclear Scientist Transferred 
Centrifuges, Designs to North Korea,” Associated Press, August 24,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Musharraf Says Khan Offered Centrifuges, Designs to N. Kore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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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Newswire, August 24,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Musharraf Daitoryo Kaiken Youshi,” 
[Summary of President Musharraf’s Interview,] Too Nippo, August 24, 2005, 
<http://www.toonippo.co.jp/news_kyo/news/20050824010061441.asp> 

 
벨라루스 세관 당국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벨라루스 흐론다 지역의 스모곤 지방법원 (Smorgon 
district court) 은 2005년 8월 10일 오쉬만 세관의 부세관 
장이었던 코레닉 (N. Korenik) 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코레닉은 2004년 12월, 리투아니아 
국경의 카메니 로흐 검문소에서 압수된 선적품을 되찾아 
주는 조건으로 한 기업가로부터 9,500달러의 뇌물을 받았 
다. 압수된 선적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법원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함과 동시에, 코레닉의 재산 
을 몰수하고, 향후 5년 동안 기업 경영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1,2]  
 
코레닉 사건은 벨라루스 세관 당국자들이 연루된 일련의 
형사 사건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이다. 벨라루스 세관 
위원회 산하 세관통제국의 전 (前) 국장이었던 세르게이 
드미트리예프 (Sergey Dmitriyev) 는 2005년 7월 15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세관 수수료 
미납,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드미 
트리예프 (Dmitriyev) 외 15인 – 민스크 지역 세관사무소 
당국자도 포함 – 은 범죄 그룹을 조직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지, 가죽 제품, 커피, 초콜렛 등 다양한 
물품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26억 벨라루스 루블 (약 120만 
달러) 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올해 1월에는 스모곤 
국경수비대 소속의 40명과 자파드니 버그 세관사무소의 
26명 등 66명의 세관 당국자가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 [3,4] 
Sources: [1] “Belarus Customs Official Gets Seven Years in Jail for Bribery,” 
Belapanonline newspaper, August 10, 2005; in FBIS Document 
CEP20050810027111. [2] Oleg Litskevich, “Na tamozhne stanut brat 
menshe” [They will be taking less at customs], Minskky kuryer online edition, 
No. 696, August 12, 2005, <http://www.mk.by/archiv/12.08.2005/rub5.php>. 
[3] Roman Rud, “Granitsa bez kriminala” [A border without criminals], 
Sovetskaya Belorussiya online edition, No. 16 (22173), January 27,2005, 
<http://www.sb.by/article.php?articleID=41489>. [4] Sergey Satsuk, 
“Tamozhennika izolirovali na 13 let” [Customs official put away for 13 years], 
Belorusskaya delovaya gazeta, July 15, 2005; in Belapan online newspaper, 
<http://naviny.by/ru/content/rubriki/2-ya_gruppa/kriminal/15-07-05-1/>. 

 

국제공급국체제 

OPCW 본부에서 이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CWC 
이행 교육 개최 
2005년 7월 6일~9일 3일 일정으로 열린 화학무기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이행 교육 워크샵 

에 9명의 이라크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이 워크샵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네덜란드 헤이 
그에 위치한 화학무기금지기구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CWC 이행 워크샵의 목적은 이라크가 
CWC 가입 이후 지켜야 할 요건들을 이라크 당국자들에게 
숙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CWC 가입 후 이행해야 할 
요건들에는 국가 선언서 준비, 국가 전담기관의 설립과 
운영, 이행 법규의 제정, CWC가 규제하는 특정 화학 
물질의 수출통제 법규 등의 규제 수단 마련 등이 있다. 
[1,2] 
 
로헬리오 피르터 (Rogelio Pfirter) OPCW 사무총장은 CWC 
교육 과정에 참여해 준 이라크 당국자들에게 경의를 표하 
면서, OPCW는 이라크의 CWC 가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편집자 주: 2005년 10월 현재, 
이라크는 아직 CW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OPCW의 회원국도 아니다.] 쿄지 고마치 (Kyoji Komachi) 
OPCW 일본 상임 대표는 워크샵 참가자를 위한 환영사 
에서, CWC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라크 당국자 
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일본 정부가 이라크의 CWC 가입 
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아만드 바나 (Siaman Banna) 
네덜란드 주재 이라크 대사는 이에 대해, 화학무기가 
다시는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라크는 CWC에 
가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1,2] 
 
편집자 주: CWC는 회원국들과 OPCW에게,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과 전조체의 생산, 
가공, 소비, 수출입 등을 감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유독 화학물질과 전조체를 그 위험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미 분류 별도 
유기화학물질 (unscheduled discrete organic chemicals 
[UDOCs]) 도 따로 분류하고 있다. 이행과 확인에 관한 
CWC 부속서에 의거하여, CWC에 가입한 회원국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안에 최초 선언서 (initial declaration) 
를 OPCW에 제출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된 세 등급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 미 분류 화학물질 등의 생산, 가공, 
소비, 수출입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3,4] 
Sources: [1] “OPCW Trains Iraqi Officials in CWC Implementation,” OPCW 
website, Press Release No.32, July 11, 2005,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32_2005.html>. 
[2] “OPCW Trains Iraqi Officials in CWC Implementation,” Chemical 
Disarmament Quarterly [official publication of the OPCW], Vol. 3, No.3, 
September 2005, <http://www.opcw.org/docs/publications/cdq_sep2005.pdf>. 
[3] Provisions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Referring to Legislation; 
OPCW website, <http://www.opcw.org/>. [4]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nnex on Implementation and Implementation [Part I: 
Definitions, Part VI: Activiti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 Regime for Schedule 1 Chemicals And 
Facilities Related To Such Chemicals, Part VII: Activiti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 Regime for 

http://www.toonippo.co.jp/news_kyo/news/20050824010061441.asp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32_2005.html
http://www.opcw.org/docs/publications/cdq_sep2005.pdf
http://www.opc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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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2 Chemicals And Facilities Related To Such Chemicals, Part VIII: 
Activities Not Prohibited Under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 Regime for Schedule 3 Chemicals And Facilities Related To Such 
Chemicals]; OPCW website, <http://www.opcw.org/>. 
   
5개국, CWC 추가 비준 
부탄 왕국과 캄보디아 왕국, 온두라스, 안티구아 바부다, 
바누아투 등이 각각 2005년 7월 19일, 8월 18일, 8월 29일, 
11월 16일에 CWC 비준서를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으로써 CWC 총 회원국은 175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2,3,4,5] CWC 규약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비준서를 
기탁하고 30일이 지나면 CWC와 OPCW의 회원국이 된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들 중 CWC에 가입한 9번째 국가가 되었다. 
[1] [편집자 주: ASEAN은 지역 내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 
문화 발전 등을 도모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개선할 
목적으로 1967년, 동남아시아 5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에 의해 창설되었다. 
현재 ASEAN 회원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미얀마 – CWC에 조인했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음 – 를 제외한 모든 ASEAN 회원국이 
CWC를 비준했다.] 
 
부탄 왕국은 CWC를 비준함에 따라, 남부아시아 지역협력 
연합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CWC를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2] [편집자 주: SAARC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5년 발족하였다. 
현재 모든 SAARC 회원국이 CWC를 비준하였다.]   
 
온두라스가 CWC를 비준함으로써 전체 아메리카 국가와 
카리브해 섬 국가 대부분이 CWC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3] 온두라스의 CWC 가입은 2004년 6월에 열린 미주국가 
연합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총회에서 
아메리카를 생화학무기 없는 지역으로 선포하는 성명서 
가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3] 총 35개 OAS 회원국 중 현재 
31개국이 CWC를 비준한 상태다. [편집자 주: OAS는 
1948년, 서반구의 21개 국가가 OAS 헌장 (OAS Charter) 에 
서명함으로써 창설되었다. OAS 창립 멤버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현재는 OAS를 탈퇴한 상태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이다. OAS의 주요 목적은 지역 내 정부 통제 
강화, 인권 보호, 평화 안보 수호, 지역 내 무역활성 화 
등이며 빈곤, 마약, 부패 등으로 야기되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카리브 해 

섬국가로 구성된 아메리카 14개국이 추가로 OAS 가입을 
결심함에 따라, OAS의 현재 가입국은 35개국으로 
늘어났다.]   
 
안티구아 바부다와 바누아투가 CWC를 비준함에 따라 
OPCW 회원국은 175개국이 되었다. [4,5] [편집자 주: 
UN에 CWC 비준서를 기탁하고 30일이 경과된 2005년 
10월 16일, 바누아투는 OPCW의 17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Sources: [1] “Cambodia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website, Press Release No. 35, July 22, 2005,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35_2005.html>. 
[2] Bhutan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website, 
Press Release No. 39, August 24, 2005,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39_2005.html>. 
[3] Honduras Ratifie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website, 
Press Release No .41, September 5, 2005,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41_2005.html>. 
[4] Antigua and Barbuda Accedes t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website, Press Release No. 42, September 5, 2005,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42_2005.html>. 
[5] “Vanuatu Joins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PCW website, 
Press Release No. 49, September 21, 2005,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49_2005.html>. 
 
나이지리아 대통령, OPCW에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개설 요청 
올루세군 오바산조 (Olusegun Obasanjo) 나이지리아 대통 
령 겸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AU]) 회장은 2005년 
6월 2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본부를 방문했다. [1] 오바산조 (Obasanjo) 대통 
령은 로헬리오 피르터 (Rogelio Pfirter) OPCW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CWC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후 현직 OPCW 집행위원회 회장이자 OPCW 
주재 스페인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알폰소 다스티스 
(Alfonso M. Dastis) 대사를 만나 제41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연설을 맡았다. [1] 
 
오바산조 대통령은 집행위원회 연설을 통해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을 제거하는데 있어 
아프리카연합 (AU) 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아프리카 
연합의 회장이 OPCW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일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신고된 것만도 70,000톤에 
이르지만, OPCW가 폐기 사실을 확인한 것은 고작 
9,600톤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OPCW와 약속한 
대로 현재 보유한 화학무기를 2012년까지 전량 폐기하는 
것은 사실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 [편집자 주: 
오바산조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2005년 6월 말 이후, 
화학무기 폐기 현황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2005년 8월 
31일 현재, 총 71,373톤의 신고된 화학약품 중 11,971톤이 

http://www.opcw.org/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35_2005.html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39_2005.html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41_2005.html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42_2005.html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49_2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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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었다.] [3] 오바산조 대통령은 또한,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이나 이용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언제나 협력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프 
리카연합 (AU) 회원국들이 2002년 3월 수단의 카툼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를 비 화학무기지역 
(chemical weapons-free zone) 으로 선포하기로 결의한 점을 
청중들에게 상기시켰다. [2] 그는 현재 OPCW 회원국 중 
41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이고,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국가들도 OPCW 가입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 [편집자 주: CWC를 비준한 국가는 
자동적으로 OPCW 회원국이 되며, 2005년 10월 말 현재 
OPCW 회원국은 총 175개국이다.] [3] 오바산조 대통령은 
화학무기가 비국가 행위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CWC 회원국을 늘리고 협약의 이행범위를 넓히는 
일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2]   
 
오바산조 대통령은 OPCW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는 문 
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2,4,5] 그는 
아프리카 지역사무소가 일차적으로 역량의 부족 때문에 
국제적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정보교환과 협력, 정책 조정 등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OPCW가 아프 
리카의 교육 기관과 비 정부단체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협력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을 
펼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4,5] 
Sources: [1] “President of Nigeria and Chairman of the African Union 
Obasanjo visits the OPCW, Reaffirms Cooperation with the OPCW,” OPCW 
website, Press Release No.28, June 30, 2005,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28_2005.html>.[2] 
“Statement by His Excellency, Olusegun Obasanjo, President, Federal 
Republic of Nigeria, During His Official Visit to the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Headquarters at The Hague, the 
Netherlands, on 28 June 2005,”; OPCW website, 
<http://www.opcw.org/html/global/speeches/2005/president_nigeria_ec41.ht
ml>. [3] “Instant Briefing: Results,”; OPCW website, 
<http://www.opcw.org/>. [4] “Obasanjo Wants Anti-Chemical Weapons 
Regional Office in Africa,” Panafrican News Agency (PANA) Daily 
Newswire, June 28,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5] “Obasanjo Wants OPCW Regional Office 
in Africa,” Africa News, June 29,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금수 및 제재조치 

중국으로 군 물자를 수출한 혐의로 한 한국인이 미국 
감옥에 수감돼  
미국 법원은 2005년 8월 30일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을 
위반하여 블랙 호크 헬리콥터 (Black Hawk helicopter) 
엔진을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박권환 
(하워드 박) 에게 징역 32개월 형을 선고했다. 그는 2004년 

11월에 해당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권한은 집행유예 
3년에 처하게 되며, 석방 후에는 한국으로 추방될 가능성 
도 있다. [1,2] 
 
박권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2001년 그가 
말레이시아와 한국 군에 군용 엔진을 수출한다는 내용의 
수출신청서와, 말레이시아와 한군 관계자의 서명이 
포함된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미국 국무부에 제출했을 때 
부터 시작되었다. 박권환은 2002년 4월 8일 위조 문서를 
이용하여 코네티컷의 스탠포드에 위치한 시코르스키 
항공기 제조사 (Sikorsky Aircraft) 계열사로부터 105만 
달러 상당의 블랙 호크 엔진 2대를 구매했다. 이후, 그는 
해당 엔진들을 말레이시아로 보냈다가 다시 중국으로 
이전했다. [1,2,3] 
 
미국 당국은 박권환과 그의 일당이 S70 시코르스키 
헬리콥터용 엔진 4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불법 행위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 엔진 제조사인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사가 박권환을 수상히 여기고 
코네티컷 뉴 헤븐의 연방 사무소에 그의 엔진 구매 건에 
대해 알렸다. 이민세관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은 수사를 통해 박권환이 한국 군의 대 
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위조 문서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 
냈다. [4,5,6] 뒤이어 국방범죄수사국 (Defens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DCIS]) 과 이민세관국 (ICE) 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문서 상의 서명은 날조된 것이며, 
말레이시아와 한국 정부는 그런 주문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권환은 미국 당국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한국 
으로 달아났다. 박권환이 2004년 3월 27일자로 미국에 
재입국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민세관국 (ICE) 은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2004년 4월 1일 워싱턴 DC의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수출통제 물품인 차세대 야간투시장비용 기어를 소지 
하고 중국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고 있었다. 
[3,4,7] 
 
케빈 오코너 (Kevin O’Connor) 검사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 
혔다. 박권환이 위조 문서를 작성, 이를 미 국무부에 
제출하도록 협조한 손용진 (Son Yong Chin) 전 (前) 한국 
군 당국자는 서울에서 체포되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당국은 현재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 천성률 
(로저 천) 을 한국에서 찾고 있다. [2,4,5] 
Sources: [1] “South Korean National Who Illegally Diverted Helicopter 
Engines to China Sentenced to Federal Prison: Former South Korea Military 
Official Also Prosecuted Overseas in Connection with Cas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News Release, August 30, 2005, 
<http://www.ice.gov/text/news/newsrelease/articles/050830newhaven.htm>.[2
] “South Korean National Pleads Guilty to Illegally Exporting Military 
Helicopter Engines to China,” US Fed News, November 10, 2004; in Lexis-
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Jerry Seper, “S. 
Korean Pleads Guilty in Arms Deal,” Washington Times, November 11, 2004. 
[4] “ICE Uncovers Three Major Arms Trafficking Plots: Two of the Cases 

http://www.opcw.org/html/global/speeches/2005/president_nigeria_ec41.html
http://www.opcw.org/html/global/speeches/2005/president_nigeria_ec41.html
http://www.opcw.org/
http://www.lexis-nexis.com/
http://www.ice.gov/text/news/newsrelease/articles/050830newhaven.htm
http://www.lexis-nex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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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 Illegal Exports of Defense Technology to China,”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News Release, May 10, 2004,  
<http://www.ice.gov/graphics/news/newsreleases/articles/051004trafficking.ht
m>. [5]“Sikorsky Engine Trader Sentenced,” Connecticut Post, August 31, 
2005, <http://www.connpost.com>. [6]“Kunsajangbi Milpanch’ul Hyŏm’ŭi 
Han’in, Yŏnbanggŏmch’al’e Kiso [Korean Man Indicted for Smuggling 
Military Equipment, Federal Prosecution Says],” Hankook Ilbo, May 12, 
2004, in NJ Han’in T’aun, <http://njhanintown.com>. [7] “Korean Man Jailed 
in U.S. for China Military Sales,” Reuters, August 31, 2005, in 
DefenseNews.com, <http://www.defensenews.com>. 
 
영국 무기거래상과 남아프리카 기업인, 미국 법정에 
서 
미국 법원은 2005년 8월과 9월에, 미국산 통제 핵 기술의 
불법수출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shoulder-fired rockets) 
불법 수출 혐의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NIS 
Export Control Observer가 이 두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며, 이 기사는 이후 경과에 대한 것이다. 
 
아쉐르 카르니 (Asher Karni) 
남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적의 아쉐르 
카르니 (Karni) 는 triggered spark gaps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체포되어 2005년 8월 4일, 미국 워싱턴 법원에서 
3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편집자 주: 신장 결석을 
치료하는 의료기에 사용되는 triggered spark gaps는 
핵무기의 뇌관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카르니는 수출 
통제 물자를 파키스탄으로 수출한 혐의 등 자신에게 
부과된 주요 5가지 혐의에 대해 2004년 9월, 항소를 제기 
했었다. 미국법에 따르면 카르니에게 87개월~108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되어야 하나, 법원은 카르니가 수사에 
협력한 점을 참착하여 형량을 다소 줄였다. [2] 
 
미국 수사당국은 1달 간의 수사를 통해, 카르니의 회사가 
미국산 triggered spark gap을 남아프리카와 아랍 에미 
레이트를 경유해 파키스탄으로 불법 수출한 사실을 
알아냈으며, 2004년 1월 1일, 덴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카르니를 체포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7호, 2005년 5월, 
19~24페이지의 “핵 밀매망의 국제화: 파키스탄에 근거를 
둔 두 밀매망의 수법” 기사와, NIS Export Contol Observer 
13호, 2004년 2월, 9페이지의 “핵 물자를 파키스탄으로 
선적한 혐의로 한 이스라엘인이 체포돼” 기사를 참조 
하시오. <http://www.cns.miis.edu/pbs/nisexcon/> 
 
헤만트 라카니 (Hemant Lakhani)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테러리스트 그룹과 박격포 판매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70세의 영국 무기거래상 헤만트 
라카니 (Lajhani) 에게 징역 47년형을 선고했다. 라카니는 
함정 수사에 걸려들어, 지대공 미사일인 휴대용 IGLA 
SA18 박격포를 미국 정부 협력자에게 판매하려다 2003년 
8월, 뉴저지에서 체포되었다. 이 함정 수사에는 러시아, 
영국, 미국 당국이 참여하였다. 라카니는 고객에게 한 

발의 샘플 미사일 (이전에 러시아 당국이 폐기한) 과, 
대공포 (anti-aircraft gun), 탱크, 장갑인원 수송차 (armored 
personnel carriers), 레이더 시스템, 방사능 폭탄 (dirty 
bomb) 등과 함께 총 200발의 미사일을 제공했다. 라카니는 
고객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른 도시에서 한 번에 50발씩의 미사일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 사건의 판결을 맡은 배심원들은 심의 7시간 만에 
그의 유죄를 평결했다. [2] 
Sources: [1] “Information Issued by U.S. Attorney’s Office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on Aug. 5: South African Resident Sentenced for Trafficking in 
Nuclear Detonators, Other Commodities Controlled for Nuclear Non-
Proliferation Reasons,” US Fed News, August 5,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Information Issued 
by U.S. Attorney’s Office for New Jersey on April 12: British Arms Dealer 
Sentenced to Maximum Sentence – 47 Years – for Attempting to Aid 
Terrorists,” US Fed News, September 12,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국제 소식 

세계관세기구 (WCO), 안전한 무역을 위한 표준 채택 
테러리스트들이 국제 운송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공격 목 
표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점증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의 166개 회원국은 
2005년 6월에 열린 WCO 총회에서 국제 거래의 보호와 
촉진을 위한 표준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을 채택하였다. [1] 
 
새로 채택된 표준은 사전 전자 송장 (advanced electronic 
manifests) 의 조화, 의심스러운 선적물을 골라내기 위한 
위험관리기법의 사용, 수출국에게 사건 검사 동의 요구, 
수입국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시 비침투 탐지장비 (non-
intrusive detection equipment) 등을 이용한 검사 등 4가지 
원칙에 기반하며, 공급망 보안 (supply-chain security) 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에 동의하는 거래인 - 공인경제운영자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 에게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 표준은 크게 수입국과 수출국의 세관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세관 대 세관 (custom-to-
custom)” 정책과, 자발적인 보안 시스템을 채택한 기업 
에게 국경 통과 시 신속 처리 혜택을 주도록 하는 “세관 대 
기업 (custom-to-business)”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화물 신고제도 (advance cargo declarations) 는 테러리스 
트들의 운송 위험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17개 공동 
데이터 시스템을 능률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미국은 이미 2006년 6월까지 WCO 표준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른 100여 개국 역시 WCO의 새로운 
표준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기술과 전자통신 네트 

http://www.ice.gov/graphics/news/newsreleases/articles/051004trafficking.htm
http://www.ice.gov/graphics/news/newsreleases/articles/051004trafficking.htm
http://www.connpost.com/
http://njhanintown.com/
http://www.defensenews.com/
http://www.cns.miis.edu/pbs/nisex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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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가 미비한 개발도상국에서는 WCO 표준을 채택 
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표준과, 세계 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 조치가 보다 능률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체로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IBM 수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테오 플래쳐 (Theo Fletcher) 부사장은 “우리가 WCO 
표준을 이행한다면, 국제 세관 절차에 있어 보다 간단한 
검사와 빠른 심사의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4] IBM은 
기업들이 표준을 도입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한 해 500억 
달러에 달하는 도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 외에, 
공급망 보안에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부차적인 
이익 (collateral benefits)”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WCO 측에 촉구했었다. [5] 
 
세계관세기구 (WCO) 는 미국에 대한 2001년 9월의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전자증명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제 표준을 개발 중에 있었다. 운송 산업의 취약 
성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WCO는 2002년 6월에 
열린 회의에서, 국제 무역 공급망 보안과 촉진에 관한 
세관협력위원회 결의안 (Resolution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on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 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의거하여, 세계 50개국에서 온 고위급 세관 당국자들과 
정부간 기구의 대표들, 민간 부문 전문가 등이 모여 특별 
팀을 구성하였으며, 화물의 수출국과 입국 간의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고 위험 화물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6] 특별 팀은 
2003년 6월에 WCO 표준 초안을 완성했으며, 이는 2004년 
12월,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WCO 정책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새로 채택된 표준은 미국의 여러 해양안보구상 (U.S. 
maritime security initiatives) 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다. 미국의 해양 안보 정책은 4가지 핵심 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미국을 향하거나 경유하는 선적품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에 미국 세관에 전자송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24시간 사전 송장 (24 hour advance 
manifests)” 제도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이 미국 당국자들을 외국 항구에 
파견하여 미국 향 (向) 화물의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항구 당국자들이 선적 전 고위험 
화물을 점검하도록 하는 컨테이너 안보구상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s [CSI]) 

•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선적 
시스템 보안 체계를 세우고, 그 대가로 통관 
항에서 보다 신속한 통관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테러 퇴치를 위한 무역업계와의 파트너십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
TPAT]) 

• 미국 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자동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자동선별 
시스템 (Automated Targeting System [ATS]) 

 
로버트 보너 (Robert Bonner) CBP 국장은 2005년 4월 21일 
22개국 세관 당국자들에 상대로 한 연설에서, 미국의 화물 
보안 표준을 국제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보너 국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화물의 
흐름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원리는 미국뿐 아니라 무역이 진행되는 세계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 영국으로 가든, 북아프리 
카에서 이탈리아 항구로 향하는 선적물이든 마찬가지 
이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표준이 
아니라, 단 한 종류의 표준이 있어야 이행이 용이하다. [7]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 당국자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 특히 기초 물품들의 불법 거래 
등의 문제를 표준에 반영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CBP 
국제업무 부서의 케이트 톰슨 (Keith Thomson) 부국장은 
해당 미국 법규의 많은 부분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3] 
 
미국 화물 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미국 
의회의 조사 기관인 회계감사원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은 2005년 3월 보고서를 통해, 
CBP가 C-TPAT 참여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적절한 표준과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8] 
2005년 초 중국인 밀항자들을 태운 컨테이너가 로스앤젤 
레스 (Los Angeles) 항구 담당자들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를 선적한 회사가 C-TPAT 
참여업체인 NYK 라인즈 (NYK Lines) 였다. [9] 
회계감사원은 (GAO) 은 해외 파견 인력이 충분치 않고, 
검사 장비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컨테이너 안보구상 (CSI) 을 비판했다. 2004년 9월 현재, 
CSI 담당자들이 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선별한 컨테이너 
중 4,013대 (28%) 는 외국 항구 담당자들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 [10] 스테판 플린 (Stephen Flynn) 전 (前) 
해안경비대장은 2005년 5월에 열린 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 (Senat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에서, 자발적 성격을 띠고 
있는 C-TPAT와 CSI 는 “신뢰는 하나, 확증할 수는 없는 
(trust, but don't verify)” 시스템이라고 평했다. [9] 
Source:[1] The WCO currently has 168 members, after the Kingdom of Tonga 
and El Salvador acceded to the organization in early July 2005. [2] World 
Customs Organization,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June 2005, <http://www.wcoomd.org/ie/En/en.html>. [3] 
Jennifer Jones, “A New Spin on Global Security,” FCW.Com, August 29, 
2005, <http://www.fcw.com/article90467-08-29-05-Print>. [4] Jacqueline 
Emigh, “Pending Security Policy May Unkink Global Supply Chain,” CIO 
Insight, June 2, 2005, <http://www.cioinsight.com>. [5] “World Customs 
Organization to Approve New Guidelines for Trade Security,” Baltimore Sun, 
June 24, 2005, <http://www.securityinfowatch.com/>. [6] John Frittelli, “Port 

http://www.wcoomd.org/ie/En/en.html
http://www.fcw.com/article90467-08-29-05-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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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ritime Security: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to Congress, December 5, 2003, 
<http://www.fas.org/sgp/crs/homesec/RL31733.pdf>. [7] “Remarks by Robert 
C. Bonner, Supply Chain Security in a New Business Environment, Miami, 
Florida,” April 21, 2005, <http://www.customs.gov/xp/cgov/newsroom/ 
commissioner/speeches_statements/apr21_2005_miami.xml>. [8] “Cargo 
Security: Partnership Program Grants Importers Reduced Scrutiny with 
Limited Assurance of Improved Security,”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GAO-05-404, March 2005, <http://www.gao.gov/ 
new.items/d05404.pdf>. [9] Toby Eckert, “Customs Commissioner Says He’s 
Improving Port Security,” Copley News Service, May 26, 2005, 
<http://www.signonsandiego.com/>. [10] Richard Stana, “Homeland Security: 
Key Cargo Security Programs Can Be Improved,”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GAO-05-466T, May 26, 2005, 
<http://www.gao.gov/new.items/d05466t.pdf>.  
 
싱가포르, 제 17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훈련 개최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 
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의 제 17차 훈련 “딥 샤브레 
(Deep Sabre)”가 2005년 8월 15~19일 남 중국 해 (South 
China Sea) 에서 개최되었다. [1] 싱가포르가 주최한 이번 
훈련은 동남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PSI 훈련이었다. 
이번 딥 샤브레 훈련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러시아,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이 참여하였으며, 브루나이, 말레 
이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등이 참관국으로 초대되었다. 
[2]  
 
딥 샤브레 훈련은 해상 훈련 (sea exercises) 과 항구 수색 
훈련 (port search exercises) 등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었다. 
해상 훈련은 싱가포르에서 북동쪽으로 160km 떨어진 남 
중국 해에서 실시되었다. 참여국들은 해군과 공군을 
파견하여, 이중용도 물자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선 (싱가포르 상선을 이용) 을 식별하고 붙잡는 연습을 
했다. [3] 파시르 판장 항구에서 실시된 항구 수색훈련 
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세관, 이민검문소 당국, 
생화학, 방사능, 폭약 방위 그룹, 기타 국내 기관 등에서 
파견된 담당자들이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물자가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의 검사 훈련을 실시했다. 
[4] 닷새 간의 이번 훈련에 총 6대의 해양 경비용 비행기 
(maritime patrol aircraft), 10척의 선박, 2,000명의 인력 등이 
투입되었다. [1] 
 
말라카 해협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수송 통로인가포르는 2003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PSI 
운영전문가 회의 (PSI Operational Experts Meeting) 에 
참석한 이후로, PSI의 적극적인 지지국이 되었다. [5] 
싱가포르를 거쳐가는 컨테이너 수는 연간 1,800만 대에 
달한다.   
 
편집자 주: PSI 활동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과 참여 
상황은 다양하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일찌감치 회원국이 
되었으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는 더딘 편이다. 딥 

샤브레 훈련에 참관국으로 참여한 4개 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PSI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말레이시아는 과거에 PSI 참여를 거부하고 PSI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6] 그러나, 이번 딥 
샤브레 훈련에 참여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말레 시아 
당국은 최근 향후 PSI 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PSI의 취지에 대해서는 
지지를 뜻을 보냈으나,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7] 중국 정부 역시 
PSI의 비확산 원칙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했으나, PSI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PSI 훈련에의 직접적인 
참여는 거부하고 있다. [8] 인도 정부는 여전히 PSI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최근 들어 PSI 활동에의 협력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9] 인도네시아는 PSI에 대해 공공연하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말라카 해협의 보안에 외국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0] 
Sources: [1] Goh Chin Lian, “12-Nation Security Exercise on Here; First Such 
Exercise in SEA is Part of US-led Global Initiative to Contain Illegal Export 
of Weapons Technology,” Strait Times, August 15,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PSI Members Stage 
Drill in S. China Sea to Halt WMD Proliferation,” Kyodo News Service, 
August 17,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
nexis.com>. [3] “Exercise Deep Sabre 2005: Sea Exercise Phase,” Ministry of 
Defense of Singapore, News Release, August 17, 2005, 
<http://www.mindef.gov.sg/imindef/home.html>. [4] “Exercise Deep Sabre 
Successfully Conducted,” Ministry of Defense of Singapore, News Release, 
August 18, 2005, <http://www.mindef.gov.sg/imindef/home.html>. 
[5] “Factsheet – Singapore’s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Ministry of Defense of Singapore, News Release, January 11, 
2004 (updated August 22, 2005,) <http://www.mindef.gov.sg/ 
imindef/home.html>. [6] “Asian States React to Bush Nonproliferation 
Initiatives,”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No. 1, April 2004, pp. 5-87,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4.pdf>. [7] 
Daniel A. Pinkston, “Special Report: Interview with Song Young Wan, South 
Korea’s Deputy Director-General for Disarmament,”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No. 3, August/September 2004, pp. 19-22,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4.pdf>.. [8] 
“Russia Joins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No. 3, August/September 2004, pp. 13-14,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04.pdf>.. [9] “US 
Proposal on WMDs Needs to be ‘Examined’, Says Pranab,” Indian Express, 
January 30,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
nexis.com>. [10] “Special Section: 2004 In Review: Export Controls and 
Nonproliferation in East Asia: Indonesia,”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No. 
5, December 2004/January 2005, pg. 7, <http://www.cns.miis.edu/pubs/ 
observer/asian/pdfs/aeco_0404.pdf>. 

 

지역소식 요약 

호주 기업, 실수로 라디오 장비를 알 카에다에 판매 
호주 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mpany) 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한 통신기술회사가 2001년 5월 실수로 
통신 장비를 알 카에다 (al Qa’ida) 조직원에게 판매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 소재한 코단 리미티드 (Codan Limited) 
는 32,000호주달러에 달하는 원격 장거리 통신장비 

http://www.fas.org/sgp/crs/homesec/RL317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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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area long-distance communications equipment) 를 
모하메두 슬라히 (Mohamedou Slahi) 에게 판매했다. 
모하메두 슬라히 (Mohamedou Slahi) 는 독일 함부르크 
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알 카에다 조직원으로,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공격에도 관여한 인물 
이다.  
 
2001년 5월에 모리타니로 수출된 해당 장비는 이후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사마 빈 라덴은 2001년 말에 있었던 미사일 
공격 직전에 코단 라디오네트워크로 전송된 정보를 
이용해 탈출할 수 있었다. [1] 코단 사의 마이크 허드 (Mike 
Heard) 이사는 “우리는 우리의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이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알아 낼 방법이 전혀 없다. 우리가 
특수한 안보 조직이 아닌 이상,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고 항변했다. 호주 
외무부 알렉산더 도너 (Alexander Downer) 장관은 코단 
사가 수출통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장비를 구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코단 사를 
변호했다. 그는 다른 호주 기업들에게 이번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북아프리카나 
중동으로 장비를 수출할 때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3]  
Sources: [1] Penelope Debelle, “Adelaide Equipment ‘Saved bin Laden’,” The 
Age, August 31, 2005, <http://www.theage.com.au/news/national/adelaide-
equipment-saved-bin-laden/2005/08/30/1125302570157.html>. [2] David 
Weber, “Al Qaeda Connection Prompts Company to Tighten Protocols,” ABC 
NewsOnline (Australia), August 30, 2005, <http://www.abc.net.au/news/ 
newsitems/200508/s1448892.htm>. [3] “Codan’s Sale to Terrorists a Lesson 
For All: Downer,” ABC NewsOnline (Australia), August 30, 2005, 
<http://www.abc.net.au/news/newsitems/200508/s1449432.htm>. 
 
중국 국무원, 백서 발행  
중국 국무원 (China’s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는 
2005년 9월 1일, 제 2체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을 맞아 
“무기 통제, 군축, 비확산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관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6장 ‘수출통제’ 부문에는 무허가 
수출의 범죄 규정, 수출통제 법규 공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출통제 독려 등 중국 정부의 개선 사항의 
기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최종사용자 
증명과 캐치 올 제도 등 국제적 수출통제 기준을 채택한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핵 물자 
통제 목록은 쟁거 위원회 (Zangger Committee [ZC]) 와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의 통제 
목록과 완벽히 일치하며, 이 두 그룹 목록의 변화에 
연동하게 될 것이다. 생화학물자 통제 목록은 호주 그룹 
(Australia Group [AG]) 의 통제 목록과 기본적으로 동일 
하다. 미사일 관련 물자의 통제 목록은 많은 부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부속서를 따르고 있다. 백서는 또한 중국 
당국자들이 지난 몇 년 간, 바세나르 협약 (Wassennar 

Arrangement [WA]) 과 호주 그룹 (AG) 대표단과 정기적인 
회의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1] 
 
편집자 주: 중국은 핵비확산협약 수출자위원회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Exporters Committee) –쟁거 위원회 
– 와 핵공급국그룹 (NSG) 의 회원국이며, 현재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MTCR) 가입을 모색하고 있다. 백서된 
언급된 바세나르 협약 (WA) 과 호주 그룹 (AG) 과의 정기 
회의 사실은 이 두 그룹과의 교섭 내용을 기술한 중국 
정부 문서에 나와있다.  
Sources:[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ina’s Endeavors for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White Paper, September 1, 
2005, <http://www.fmprc.gov.cn/eng/zxxx/t209613.htm>; Zhang Yan, 
“Speech at the Press Conference of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September 1, 2005, <http://www.fmprc.gov.cn/eng/zxxx/t209616.htm>. 
 
필리핀, 메가포트 구상 참여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은 2005년 7월 19일     
필리핀 과학기술부와 함께 메가포트 구상 (Megaports 
Initiative) 에 의거하여 마닐라 항구에 방사능탐지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제 2차 
방어선 프로그램 (Second Line of Defense Program) 을 
지원하기 위해 탐지장비 개발에 주력해 왔다. 메가포트 
구상과 코어 프로그램 (Core Program) 으로 구성된 제 2차 
방어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미국은 총 22개국에 핵 탐지 
장비를 제공, 유지보수하고 있다. 미국의 조셉 무소멜리 
(Joseph Mussomelli) 필리핀 주재 대리공사는 조인식에서 
세계 선적네트워크의 안보에 있어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 
하였다. 무소멜리 (Mussomelli) 대리공사에 따르면 미국과 
필리핀은 모두 국제 해양 선적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 
는 핵 방사능 물질 밀매 위협에 대항하여 경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 필리핀은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로 메가포트 구상에 참여하 
였다.  
 
편집자 주: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2월/3월호, 10페이지의 “싱가포르, 메가포트 구상에 
가입해”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 
observer/asian/pdfs/aeco_0502.pdf>.  
Source: [1] “Philippines to Install Equipment at Port to Detect Radioactive 
Material,” The Daily Tribune (Manila), September 5, 2005, in FBIS 
SEP20050905000056;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United States 
and Philippine Governments Launch Effort to Detect Terrorist Shipments of 
Nuclear Material,” News Update, July 19, 2005, <http://www.pnri.dost.gov 
.ph/news_up.php?news_idno=PNRI-NEWS-20050722-22>.  
 
뉴저지 소재 기업, 민감한 물자 중국에 판매  
남부 뉴저지에서 전자업체를 운영하는 4명의 미국인이 
중국 정부 산하 기업체에 민감 물자를 수출하여 수출관 
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과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http://www.abc.net.au/news/newsitems/200508/s1448892.htm
http://www.abc.net.au/news/newsitems/200508/s1448892.htm
http://www.fmprc.gov.cn/eng/zxxx/t209613.htm
http://www.fmprc.gov.cn/eng/zxxx/t209616.htm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502.pdf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5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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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했다. 맨튼 일렉트로닉스 (Manten Electronics, 
Inc) 의 슈 웨이보 (Xu Weibo) 대표와 3명의 직원들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rs [MMIC]) 등 통제 
물자를 제 20 연구소 (20th Research Institute) – 시안 
항공기술연구소 (Xi’an Research Institute of Navigation 
Technology) – 와 안휘성 벙부 소재의 제 41 전자연구소 
(41st Electronics Research Institute) 로 이전했다. 이 두 
연구소는 모두 중국 정보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제 20 
연구소는 항공기 착륙시스템과 군용 라디오 네비게이션 
기술 개발에 특화된 기관이며, 제 41 전자연구소는 군용 
확대경 (military amplifiers) 과 군 장비 시험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연구체이다. [1] 
 
맨튼 사가 수출한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MMIC) 는 미국산 
폭격기 (bomber aircraft), 전투기, 군용 헬리콥터, 미사일 
등의 통신 시스템과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치이다. [2] 
제 20 연구소는 2001년 5월에 미국 수출관리국  - 현재는 
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 EAR 
기업 목록에 등재된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 곳으로 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수출 물자가 미사일 확산에 이용되지 않는 
다는 보증이 있어야 허가가 발급된다. [3] 명의 피고인은 
판매 수익인 391,337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는데 동의 
했으며, 2006년 2월로 예정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Sources: [1] U.S. Department of Justice, “Four Owners/Operators of New 
Jersey Company Admit Illegally Selling National-Security Sensitive Items to 
Chinese Interests,” News Release, September 13, 2005, 
<http://www.bis.doc.gov/News/2005/DOJ9_14_05.htm>. [2] Jeffrey Gold, 
“Four Admit Illegal Sale of Electronics Gear to China,” Associated Press, 
September 13, 2005, <http://www.nynewsday.com/news/local/wire/ 
newjersey/ny-bc-nj--weaponssales0913sep13,0,3759895.story?coll=ny-
region-apnewjersey>. [3]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Entity List: Revisions and Additions,” Federal Register, 
Vol. 66, No. 93, May 14, 2001, pp. 24264-24266, <http://frwebgate.access. 
gpo.gov>.  
 
아랍 에미레이트와 파키스탄, 세관 업무 협력 논의 
아랍 에미레이트 (UAE) 연방세관국 (Federal Customs 
Authority [FCA]) 대표단은 2005년 9월 11일 파키스탄 정부 
대표단을 만나 양국 세관 협력 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총 
25개 조항의 협정 초안은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선박에 
대한 감시, 정보 교환, 무기와 핵 물질의 이동에 대한 보다 
강화된 통제 등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1]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세관국 (FCA) 는 2005년 
9월 17일 터키와도 세관 협력 협정 체결에 관한 협의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모하메드 빈 파하드 알 무하이리 
(Mohammed bin Fahd Al Muhairi) FCA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관 관련 범죄를 소탕하고 무역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미국, 터키와의 협력 청사진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Sources: [1] “UAE, Pakistan Discuss Draft Agreement on Cooperation in 
Customs Affairs,” Emirates News Agency, WAM (Abu Dhabi), September 
11, 2005; in FBIS Document GMP20050912316009. [2] “UAE, Turkey in 

Customs Cooperation Talks,” Emirates News Agency, WAM (Abu Dhabi), 
September 17, 2005, <http://www.khaleejtimes.com/>. 

 

워크샵과 컨퍼런스 

타지키스탄과 OPCW, 제 3차 CWC 이행 워크샵 주최 
타지키스탄 정부와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는 2005년 
8월 29일~31일 3일간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비에서 
중앙아시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제 3차 CWC 지역 워크 
샵을 개최했다.  
 
이번 지역 워크샵에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 
라데시, 벨라루스, 그루지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스탄, 몽골, 네덜란드, 오만, 러시아, 타지키스탄,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에서 온 34명의 대표가 참석하 
였다. [1,2,3] 이번 워크샵의 주요 목적은, 중앙 아시아 
회원국들이 2003년 10월 24일에 개최된 회원국 컨퍼 
런스에서 채택된 “제 7조 의무조항의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 (Plan of Ac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bligations)” 에 따라, 자국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완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1,2,4,5] 
 
CWC 회원국들은 행동계획 (Action Plan) 에 따라, 2005년 
11월로 예정된 제 10차 회원국 컨퍼런스 이전에 처벌 
규정을 포함한 모든 이행 법규와 행정 법안들을 정비해야 
한다. [5] 이 의무사항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타지키스탄 산업부의 
드자보르 라술로프 (Dzhabbor Rasulov) 차관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기업들이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부속품을 생산하고 있기는 하나, 타지키스탄은 지금까지 
한 번도 화학무기를 보유하거나 생산한 적이 없다. [3] 
 
토론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번 워크샵 의제는 다음 
주제 클러스터 (thematic clusters) 에 따라 구분되었다. 

• CWC 이행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법적, 행정적 
방안, 특권과 면제권 (privileges-and-immunities 
agreements) 과 CWC 이행을 주관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 진행할 대표 기구 [편집자 주:  CWC 
이행 측면에서, 특권과 면제권 (privileges-and-
immunities agreements) 은 회원국에서 OPCW 
담당자가 가지는 법적 특권과 면제권을 규정한다. 
이 협약에 근거하여, OPCW 담당자는 CWC 
조항에 따라 검증 절차 (verification procedures), 
사찰 (inspection visit)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OPCW 조항 
(제 8조: 조직 [Organization], part E: 특권과 
면제권 항목) 과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Annex on the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 제 

http://www.nynewsday.com/news/local/wire/newjersey/ny-bc-nj--weaponssales0913sep13,0,3759895.story?coll=ny-region-apnewjersey
http://www.nynewsday.com/news/local/wire/newjersey/ny-bc-nj--weaponssales0913sep13,0,3759895.story?coll=ny-region-apnewjersey
http://www.nynewsday.com/news/local/wire/newjersey/ny-bc-nj--weaponssales0913sep13,0,3759895.story?coll=ny-region-apnew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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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검증에 관한 일반 규정 (General Rules of 
Verification), Item B: 특권과 면제권 항목 –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내 당국 (CWC 이행을 전담하는 국내 기관) 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요건 

• 신고된 산업 시설과 통제 화학물자의 이전 확인, 
OPCW 협약 제 6조에 근거한 적절한 신고서 제출; 
전담 기관의 대표자들이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 수집, 보고와 함께 실질적 문제점 
조명. [1,2,4] 

 
워크샵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OPCW 기술사무국 (OPCW 
Technical Secretariat) 담당자들과 각국 대표들 간의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에서는 각국이 제정한 이행 관련 
법규 초안과 신고된 산업 시설의 확인 절차, 통제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자의 수출 통제 실태, OPCW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최종 신고서 등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1,2] 
 
OPCW는 지역 워크샵에 이어, 2005년 9월 1~2일 양일간,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정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1,2] 이 교육 역시 두산비에서 실시 
되었으며, OPCW 기술사무국 교사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벨라루스, 이란, 네덜란드, 미국 등의 전담 기구 대표들이 
교육을 지원했다. [1,2]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관련 법규 
도입, 신고된 기업과 무역 활동의 검증, OPCW 신고서 
양식 기입 연습 등 국가 전담기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핵심 조건들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타지키 
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사후점검 행동계획 (follow-up 
action plans) 과 당사국들과 OPCW 기술사무국 간의 협력 
이행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Sources: [1] “Third Regional Workshop for National Authorities of Central 
Asia and Training Course for the National Authorities of Afghanistan and 
Tajikistan,” Chemical Disarmament Quarterly, Vol. 3, No.3, September 2005, 
[official publication of the OPCW], <http://www.opcw.org/docs/publications/ 
cdq_sep2005.pdf>. [2] “Third Regional Workshop for Central Asian National 
Authorities and a Training Course for the National Authorities of Afghanistan 
and Tajikistan Held in Dushanbe, Tajikistan,” OPCW website, Press Release 
No. 40, September 2, 2005,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 
/2005/PR40_2005.html>. [3] “Seminar on Chemical Weapons Convention 
held in Tajikistan,” RIA Novosti (Russian news and information agency), 
August 30, 2005, <http://en.rian.ru/world/20050830/41255378.html>.  
 

 
 

http://www.opcw.org/docs/publications/cdq_sep2005.pdf
http://www.opcw.org/docs/publications/cdq_sep2005.pdf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40_2005.html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40_2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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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사 
부시 행정부가 인도 정부와의 민간 핵, 항공부문 협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규제기업 목록에서 인도 기업 삭제  
비확산 연구소 (CNS) 연구위원 스테파니 리지 (Stephanie Lieggi) 
 
미국 상무부는 2005년 8월 25일 인도에 대한 핵 관련 
수출과 재수출 (reexports) 에 관한 허가 규제를 일부 철폐 
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수출관리 
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중 “미국 
정부가 비확산을 이유로 통제하는 물자들의 수출, 재수출 
허가 요건” 조항이 삭제된다. 상무부는 통제 물자의 수출 
허가 요건이 삭제되면서, 인도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위한 
허가 신청 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 
상무부는 또한, 미국 정부의 기입 목록 (Entity List) 에서 
6개 인도 기업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으며, 인도로 향하는 
미사일 관련 수출에 대한 특정 규제도 완화된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미국 정부의 Entity List에는 확산 관련 활동에 
관여한 혐의가 있어, 비확산을 이유로 통제되는 물자의 
수출 시 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는 기업체나 개인이 
등재된다. 미국 수출관리규정 (EAR) 을 근거로 하는  Entity 
List는 미국 상무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http://www.access. 
gpo.gov/bis/ear/pdf/744pir.pdf> 에서 열람할 수 있다.]    
   
미국 수출통제목록과 동일한 내용의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의 인도 이전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러한 통제 
물자들에는 (1) 핵 용도로 특별히 구상되고 준비되었으며, 
현재 인도로의 수출이 금지된 물자, (2) 현재 국제원자력 
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또는 
핵폭발프로그램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핵 시설에서 
사용될 경우 수출이 금지되는 이중용도 물자 등이 포함 
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규정에 근거하여 인도에 내려진 
수출통제 요건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뉴델리 (New Delhi) 소재 미국 대사관은 보도를 통해, 이번 
비확산 관련 규제 완화로 양국간 첨단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비드 멀포드 (David 
Mulford)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 – 만모한 싱 (Manmohan Singh) 인도 대통령과 지난 
7월에 가진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 은 전략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미국 Entity List에서 제외된 6개 인도 기업 중 세 곳은 인도 
원자력에너지부 산하 기업체로, 타라푸르, 라자스탄, 
쿠단쿨람 등에 위치한 핵발전소들이다. 타라푸르 
원자력발전소 (Tarapur Atomic Power Station [TAPS]) 는 

미국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사 (GE) 와의 합작을 통해 
1960년대에 건설된 발전 시설이다. 캐나다와의 합작을 
통해 1970년대에 건설된 라자스탄 원자력발전소 
(Rajasthan Atomic Power Station [RAPS]) 는 인도 최초로 
가동된 가압중수로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PHWR]) 이다. [4] 위의 두 발전소는 모두 IAEA 안전조치 
(Safeguard) 의 규제를 받고 있다. 쿠단쿨람 발전소 
(Kudankulam Atomic Power Station) 는 러시아와의 합작을 
통해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2007년 가동 예정이다. [5] 이 
시설 역시 IAEA 안전조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Entity List 에서 삭제된 나머지 3개 기관은 모두 인도 항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인도 항공연구소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산하 기관들로, ISRO 
원격추적제어네트워크 (ISRO Telemetry, Tracking and 
Command Network [ISTRAC]), ISRO 관성시스템 (ISRO 
Inertial Systems Unit [IISU]), 항공응용센터 (Space 
Applications Center [SAC]) 등이다. 위의 3개 기관은 통제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나, 액체추진시스템센터 (Liquid 
Propulsion System Center), 비크람 사라바이 항공센터 
(Vikram Sarabhai Space Center), 사티 다완 항공센터 (Satish 
Dhawan Space Center) 등 ISRO 산하의 다른 3개 기관이 
아직 통제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Times of India 에 따르면 
미국이 1998년에 ISRO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이후, 이들 기관은 유럽과 일본에서 필요한 
기술을 조달해왔다. [6] [편집자 주: 미국은 ISRO와 그 
산하 기관들이 인도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도에 대한 핵 관련 물자의 수출 규제는 인도 정부가 
1974년에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보다 강화되었다. 핵공급 
국그룹 (NAG) 웹사이트에 따르면 핵공급국그룹은 1974년 
실시된 인도의 핵실험 이후, 평화적 용도로 개발된 핵 
기술이 오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창설되었다. [7] 핵 
공급국그룹은 1992년 인도와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 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전면적인 민간 핵 거래 
금지조치를 내렸다. 
 
인도 정부가 1998년에 2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등 대부분의 핵 공급국들은 인도 
정부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규제는 2001년 9월에 발생한 9.11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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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다.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행보를 밟아왔다. 미국 정부와 인도 정부는 2004년 
1월, 민간 에너지, 민간 항공프로그램, 첨단 기술 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Next Steps 
in Strategic Partnership) 을 체결하였다.  
 
미국과 인도 간의 관계 호전 분위기가 만모한 싱 (Singh) 
총리가 2005년 7월 워싱턴을 방문하여 역사적인 협약을 
맺으면서 절정에 다다랐다. 인도는 첨단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분야의 선진 국들과 동일한 이익과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는데 
동의했다. 인도 정부는 또한, 모든 민간 핵 시설을 IAEA 
안전조치의 통제 하에 둘 것을 천명하고,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으며, 핵분열성물질 생산 금지조약 (Fissile 
Material Cut Off Treaty [FMCT]) 을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 
재생 기술 미보유국에게 해당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고, 포괄적 수출통제 법규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와 NSG 가이드라인의 조화를 통한 핵 물질과 
기술의 보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를 따를 것을 약속했다. 
[8] [편집자 주: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수출통제 법규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7호, 
2005년 4월/5월, 2페이지의 “인도가 불법 핵 판매를 
차단해; 인도 정부가 새로운 수출통제 법규를 통과시켜”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www.cns.miis.edu/pubs/ 
observer/asian/pdfs/aeco_0504.pdf>]  
 
부시 행정부는 미국-인도 간 공동성명서에 근거하여, 
인도가 첨단 핵 기술을 보유한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 다른 
보유국과 동일한 혜택과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인도의 약속을 높이 샀다. 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싱 (Singh) 총리와 인도와의 전면적인 민간 핵 협력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부시 대통령은 인도와의 전면적 
민간 핵 협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미국 법과 정책 개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국제체제 규정의 개정을 위해 
동맹국과 우방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8] 
 
인도가 핵확산금지조약 (NPT) 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요 핵공급국들은 민간 핵 거래 금지 
조치에서 인도를 예외로 하자는 미국 정부의 제안에 
기꺼이 찬성했다. 2005년 9월 7일에 개최된 EU-인도 간 
정상회담과 별개로, 영국은 인도와 핵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9] 자크 쉬라크 (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2005년 9월 12일, NPT 회원국 
들끼리만 민간 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NSG 요건에 대해 
인도를 예외로 두자는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다. [10] 

영국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NSG 회원국인 러시아는 
현재 인도에서 두 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러시아가 현재 진행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계약은 NSG가 
NPT 비회원국과의 거래 금지조치를 채택한 1992년 전에 
성사된 것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에 추가 핵발전소를 
공급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NSG 규제 완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NSG 회원국이면서, 인도와 적대적 상황에 놓인 적이 있는 
중국은 최근 인도와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의 구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편집자 주: 중국은 인도로의 핵 이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이와 비슷하게 중국이 2004년 NSG에 가입하기 
전에 시작된 파키스탄과의 민간 핵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에 대해 보다 신중할 것을 제안하는 
NSG 회원국들도 있다. 독일 정부와 대부분의 독일 
정당들은 인도-미국 간 협약에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인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11] 인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이 NSG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르웨이 
외교관은 노르웨이 –현재 NSG 의장국 – 는 이에 대해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NSG 전체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12] NSG는 의사 
결정에 있어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안한 구상이 승인될지, 된다면 
언제쯤일지 확실하지 않다.  
 
미국 정부의 뜻대로 인도와의 핵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법 (U.S. Atomic Energy Act) 과 
핵비확산법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등 NPT 
비회원국으로의 핵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미국 
비확산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인도와의 협약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 하원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13] 보도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인도 정부와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의회와 상의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의회 의원들은 
인도와의 해 거래 재개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4] 부시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의회가 언제쯤 부시 행정부의 뜻에 
협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 국무부의 니콜라스 번즈 (Nicholas Burns) 정무담당 
차관은 의회 국제관계위원회 회의에 앞서 가진 증언에서 
미국-인도 간 핵 협력 협약으로 인도가 점진적으로 국제 
비확산 질서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번즈 차관은 
인도가 핵분열성 물질과 핵 기술을 보호하기로 
약속했으며, 인도 정부가 고립 상태를 벗어나 안정적인 
국제 비확산 세력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인도와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도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504.pdf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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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민간 핵 협약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면서 인도의 극심한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제 비확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 
 
로버트 조셉 (Robert G. Joseph) 무기 통제와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이 날 증언을 통해, 비확산을 위한 장기적 관점 
에서 미국-인도 간 협력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고 
역설했다. 조셉 차관은 인도가 원자력 농축이나 재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이를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핵 분열성 물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들이 
실제로는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평화적 
에너지 용도로 가장하여 NPT의 통제망를 빠져나갔던 
기존 허점을 보완하는데 미국-인도 간 협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 주 상원의원이자 상원 인도 당직자 회의 (Caucus) 
공화당 의장인 존 커닌 (John Cornyn) 의원의 대변인은 
미국-인도 정상 간의 협약이 인도를 국제 비확산 중심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진보라고 평가하며, 부시 
행정부의 관점을 지지했다. [17] 의회 국제관계위원회의 
민주당 대변인 톰 란토스 (Tom Lantos) 는 미국-인도 간 
협약을 통찰력 있는 판단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협약이 
위험 국가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민감한 핵 기술과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어 미국과 인도 간의 대화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 
 
그러나 다수의 정치가들은 인도에 대한 제재 완화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계획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회 국제관계위원회 공화당 대변인 헨리 하이드 (Henry 
Hyde) 는 2005년 9월 8일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현재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해 핵공급국그룹 (NSG) 가이드라인을 개정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공급그룹 
규정상, 개정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전체가 이에 
찬성해야 하는데, 다수의 NSG 회원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19] 
 
에드워드 로이스 (Edward Royce)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은 만약 NPT가 인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 확산 
활동에 깊이 관여한 전력이 있는 국가들이 자신들도 
예외로 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될 것이라며,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도 인도와 같은 예외권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일로 NSG 내에서 의견 
분열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 연료 
사이클 (fuel cycle), 북한의 무장 해제, 이란의 대한 제재 
부과 등 비확산 관련 사안들을 수행하는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인도 간 협력은 또 다른 NSG 
비가입국인 파키스탄과 핵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20] 
 
편집자 주: 인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사 기술 (launch technology) 등은 미국-인도 간 협력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 항공 산업 부문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제안은 비교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다. 
Sources: [1] U.S. Department of Commerce, “Removal of License 
Requirements for Exports and Reexports to India of Items Controlled 
Unilaterally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Reasons and Removal of Certain 
Indian Entities From the Entity List,” Federal Register, August 30, 2005, 
<http://a257.g.akamaitech.net/7/257/2422/01jan20051800/edocket.access.gpo.
gov/2005/05-17241.htm>. [2] “U.S. Removes Six Indian Nuclear/Atomic 
Facilities from Entities List,” Press Releas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India, August 31, 2005, <http://newdelhi.usembassy.gov/pr083105b.html>. 
[3] “Nuclear Facilities: Tarapur Atomic Power Station (TAPS),” India Profile, 
NTI County Overviews,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india/ 
nuclear/2103_2458.html>. [4] “Nuclear Facilities: Rajasthan Atomic Power 
Station (RAPS),” India Profile, NTI County Overviews, <http://www.nti.org/ 
e_research/profiles/india/nuclear/2103_2456.html>. [5] “Russia to Complete 
Construction of NPP in Kudankulam by 2007,” Pravda.RU, March 4, 2004, 
<http://newsfromrussia.com/main/2004/ 03/04/52629.html>. [6] “Three ISRO 
Units Still on U.S. List,” Times of India, September 1, 2005, <http:// 
timesofindia.indiatimes.com/ articleshow/1217114.cms>. [7] “History of the 
NSG,” Nuclear Suppliers Group website, <http://www.nuclearsuppliersgroup 
.org/history.htm>. [8] “Joint Statement between President George W. Bush 
and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July 18, 2005,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 
2005/07/20050718-6.html>. [9] Michael White, “Blair Backs Improved 
Nuclear Cooperation with India” The Guardian, September 9, 2005; in Lexis-
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10] “France 
Backs India’s Nuclear Energy Plans after Winning Sub, Airbus Deals,” 
Agence France Presse, September 12,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Chirac’s statement came during a 
summit meeting with Prime Minister Singh in which India agreed to purchase 
six French-Spanish submarines and 43 planes from European aircraft 
manufacturer Airbus. [11] “Responses to U.S.-India Deal Vary; France Joins,” 
Nucleonic Week, September 15, 2005, p. 3. [12] Remarks by Morten Aasland, 
Minister Counselor, Embassy of Norway, Washington, DC, at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Press Briefing: “Addressing Today's Nuclear 
Nonproliferation Challenges: Iran, North Korea, and the U.S.-India Nuclear 
Deal,” September 16, 2005. <http://www.armscontrol.org/>. [13] For an 
overview of the issues affecting the July agreement, see Fred McGoldrick, 
Harold Bengelsdorf, and Lawrence Scheinman, “The U.S.-India Nuclear Deal: 
Taking Stock,” Arms Control Today, October 2005, <http://www.armscontrol. 
org/act/2005_10/OCT-Cover.asp>. [14] Wade Boese, “U.S.-Indian Nuclear 
Prospects Murky,” Arms Control Today, October 2005, <http://www. 
armscontrol.org/act/2005_10/OCT-USIndiaMurky.asp>. [15] “Burns Seeks 
Congressional Support for U.S.-India Nuclear Deal,” 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 September 8, 2005 
<http://usinfo.state.gov/sa/Archive/2005/Sep/08-36442.html>. [16] “State's 
Joseph Sees Nonproliferation Gains in U.S.-India Deal,” 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 September 8, 2005, 
<http://usinfo.state.gov/sa/Archive/2005/Sep/09-968262.html>. [17] “U.S. 
Plan for Nuclear Deal with India Gets Clearer, But Key Questions Remain,” 
Nuclear Fuel, August 1, 2005, p.18-19. [18] Opening Statement of 
Congressman Tom Lantos, Committee Hearing on “The U.S. and India: An 
Emerging Entente?” September 8, 2005, <http://www.house.gov/international 
_relations_democratic/statement_050908_Hearing_India.html>. [19] David 
Ruppe, “Obstacles Surface to Proposed U.S.-Indian Nuclear Deal,” Global 
Security Newswire, September 9, 2005, <http://www.nti.org/d_newswire/ 
issues/2005_9_9.html>. [20] Sharon Squassoni, “U. S. Nuclear Cooperation 
with India: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July 29, 2005, 
<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 508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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